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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 지은이│이호상 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. 일본 쓰쿠바대학에서 인문지
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, 현재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.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지리학, 
교통지리학, 일본지역연구, 지도학, GIS 등이며, 「에스닉 커뮤니티 성장에 따른 지역사회의 변화: 도쿄 신오쿠보를 사
례로」, 「朝鮮末 日帝 參謀本部 장교의 한반도 정찰과 지도제작」, 「都市システムからみた九十九里地域における茂原
市の中心性とその変容」, “The networkability of cities in the international air passenger flows 1992-2004” 등의 
논문이 있다. 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게센누마 중심시가지까지 쓰나미에 떠밀려온 대형선박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쓰나미로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간 자동차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떠날 수 없는 내 고향, ‘도호쿠’
257
오히려	일부	주민들은	방사능	오염지역으로	돌아가겠다는	사례	모두	공통적인	
것은	고향을	떠나지	않겠다는	점이다.	그러나	그	어느	쪽도	확실한	대안이나	계획
을	가지고	있지는	못하다.	일본인들이	유독	고향이나	자신의	마을에	대한	애정이	
깊기	때문일까,	아니면	이방인이	모르는	현실적인	문제나	이해관계가	있는	것일
까.	이	지역은	일본인들에게	고향	‘후루사토’는	어떤	존재이기에	떠날	수	없는	것
일까.	재해지역의	복구과정에서	다른	지역현안과	더불어	앞으로	풀어야	할	새로
운	과제가	아닐까	한다.	
